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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트퍼니처 선구자로 이름을 알려온 최병훈은 지난 한 해, 서울공예박물관, 대전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 미국 휴스턴미술관 

개관에 맞춘 작업을 선보이느라 꽤 분주하게 보냈다. 특히 11월 개관한 휴스턴미술관 신관에 설치된 3m 높이의 현무암 조각, 

〈선비의 길〉은 그가 지금까지 작품으로 만들어왔던 선과 에너지가 집약된 작품이다. 한 해 작업을 마무리하며 가나아트센터에서 

선보인 개인전 〈A Silent Message〉(2021.11.12~2021.12.12)는 빈 듯 채워진 듯 그야말로 명상의 공간이 되었다. 최병훈이 

돌과 나무에서 끌어낸 검은빛과 형상은 그가 오랫동안 탐구하고 궁구해온 ‘잔상’으로 남게 될 감각, 그리고 어떤 에너지다. 

20년 전 작업실을 지으면서 건축의 한 부분으로 〈태초의 잔상〉 스타일의 테이블을 만들었다 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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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지성과 자연 감각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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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휴스턴미술관에 소장된 〈Scholar’s Way(선비의 길)〉 이미지 제공: 최병훈 © Bae, Bien-U  
왼쪽 페이지 〈afterimage of beginning(태초의 잔상) 020 - 542〉 51×30×59cm 물푸레나무에 검은 우레탄 마감, 자연석 2020 이미지 제공: 가나아트 사진: 최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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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훈은 1952년 태어났다. 홍익대 응용미술학과 학사, 가구디자인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국내 아트 퍼니처 선구자로, 선화랑, 조현화랑, 이도갤러리, 가나아트센터, 프리드먼 
벤다(뉴욕)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그의 작품은 휴스턴미술관, 프랑스 파리장식미술관,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홍콩 M+뮤지엄, 스미소니언 디자인 뮤지엄, 비트라 
디자인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리움미술관, 서울공예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유수의 미술관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서울 포시즌스호텔, 대전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 등의 
공간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현재 파주에서 작업하며 홍익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afterimage of beginning 

021- 578〉 물푸레나무에 검은 
우레탄 마감, 알루미늄 패널, 자연석 

1080×450×1750cm 2021 
이미지 제공: 가나아트 
사진: 황정욱 

〈A Silent Message〉 전시 광경. 〈after image of beginning 021-543〉(사진 왼쪽) 

229×80×55cm 2021 〈after image of beginning 015 - 439〉 80×40×51cm 2015  
바잘트, 자연석 이미지 제공: 가나아트

             
*   가스통 바슐라르 지음, 이가림 옮김, 《물과 꿈:물질적 

상상력에 관한 시론》, 문예출판사, 2010(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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